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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 사용을 대폭 확대하라!
IEA, 에너지 가격상승 지속 가능성 … 중국은 최대 CO2 배출국 부상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에너지 소비국들은 향후 수십년간 과도한 에너지 비용과 환경파괴, 공급불안 

등을 피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의존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IEA는 11월7일 발표한 연례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지금이라도 대체에너

지 의존도를 높이고 각종 에너지 절약대책을 추진한다면 2030년 에너지 수요가 10% 정도 줄어들 것이라며 대

체에너지 사용 확대를 권고했다. 10%는 중국의 현재 소비량에 맞먹는 양이다. 

IEA는 이어 중국과 인디아 등지에서 늘고 있는 석탄 사용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특히, 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석탄의존도를 더욱 높여 2009년에는 미국을 

따라잡아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로드 맨딜 IEA 사무총장은 7일 런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불안전하고 더럽고 값비싼 에너지 

미래로 향하고 있다”면서 “각국 정부는 더러운 미래를 맞이하든가 아니면 깨끗하고 현명하며 경쟁력 있는 미

래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IEA가 마련한 <대체정책 시나리오>에 따라 기계설비 및 자동차, 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화에 2조

4000억달러를 투자하면 화석연료를 그만큼 덜 사용해 3조달러나 절약하게 된다면서 <대체정책 시나리오>를 

실행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소비자들은 2030년까지 8조1000억달러 상당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나리오를 시행하면 중동산 석유 및 천연가스 의존도가  낮아지고, 세계의 하루 석유 수요는 2030년

께 1억300만배럴로 그렇지 않았을 때의 1억1600만배럴 보다 1300만배럴이 줄어들게 되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030년께 1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IEA는 시나리오 마련을 위해 1400개에 달하는 각국의 정책 및 조치들을 검토했는데, 시나리오는 석유와 가

스, 석탄 소비 확대를 늦추는 대신 원자력, 수력, 생물학적 에너지 자원의 생산을 더 빨리 늘리는 것으로 기획

돼 있다. <연합뉴스 - 무단전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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